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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    문
○ 농민의 생존권 수호와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지키

기 위해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현실적인 쌀값 보장

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○ 본격적인 쌀 수확기를 앞두고 전국의 농협 RPC에서 수매가를

속속 결정하고 있으며,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향

을 나타나고 있음.

○ 매년 쌀 소비량은 2.5%씩 감소되는 현실에서 3년 연속 풍년으

로 인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에 비해 두 배가 넘

는 175만톤에 이르고 있음.

○ 한·EU, 한․미 FTA 발효에 이어 지난 12월 한·중 FTA 발효

등으로 농업인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

해 6만톤의 밥쌀용 쌀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2만5천톤의 밥쌀

용 쌀을 수입하기로 하였음.



○ 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는 농민의 생존권 수호 및 쌀 농업기반을

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현실적인 쌀값

보장을 촉구함.

3. 주요내용
○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함.

○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쌀

값 보장을 촉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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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년에 쌀 풍작이 전망되는 가운데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에 대한

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.

현재 조생종 벼 수확기를 맞아 전국의 농협 RPC에서 수매가를 속속 결

정하고 있으며,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0% 이상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

나타나고 있다. 결국 이 가격은 10월 수확기 벼 가격 결정에 그대로 반영돼

산지 쌀값 폭락이 예상되고 있다.

산지 쌀값의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쌀 소비량이 2.5%씩 감소되는 현실에

서 올 수확기 산지 수매를 앞두고 재고량이 많기 때문이며, 또한 3년 연속

풍년으로 인해 쌀 재고량은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에 비해 두 배가 넘는

175만톤에 이르고 있다.

이러한 현실에서, 정부는 지난 2014년 12만 3천톤, 2015년 6만톤의 밥쌀

용 쌀을 수입한데 이어 올해 또 다시 2만5천톤의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

4만1천톤 등 모두 6만6천톤을 수입하기로 했다.

이에 거창군 의회에서는 농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무분별한 밥쌀용 쌀

수입으로 쌀값 폭락을 막고,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지켜야

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.

하나. 정부는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!

하나. 정부 쌀값 안정을 위한 쌀 소비대책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쌀값을 보

장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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